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박상우 장관, “지방 중소도시 원도심, 사람이 

모이는 곳으로 변화시키겠다” 
- 17일 익산역 중앙동 및 식품클러스터 찾아 총력 지원 약속 -

□ 박상우 국토교통부 장관은 1월 17일(수) 오후 1시 40분부터 익산시 도시

재생 사업지와 익산 식품클러스터를 방문하여, 주민 의견을 청취하고 

소멸 위기의 지방 지방 중소도시의 균형발전과 활력 제고를 위해 도시재생 

사업 등 집중 지원과 익산 신규 국가산단의 조속한 지정을 약속하였다.

□ 박 장관은 익산 중앙동 도시재생 사업지를 둘러보며 “기존의 도시재생 

사업이 점단위 거점시설 공급 등 마중물 사업 위주로 추진되는 한계가 

있었다”면서, 

 ㅇ “이제는 지방 중소도시 원도심에 중심 거점 기능을 부여하는 한편, 주민

들이 실질적으로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것”이라고 밝혔다. 

□ 이를 위해, 박 장관은 새롭게 도입된 공간혁신구역 등 규제 완화를 활용

하여 도심 핵심 입지에서 신속한 재정비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집중 지

원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. 

 ㅇ “지자체와 함께 가능성 있는 지역을 도시혁신구역, 복합용도구역, 입체

복합구역 등 공간혁신구역으로 지정하여 각종 규제를 대폭 완화, 일자리를 

창출하는 지역 경제의 거점으로 탈바꿈”하고,

 ㅇ 도시재생사업을 통해 복합개발거점 조성, 지역상권 활성화 등을 함께 

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하였다.

□ 마지막으로 박 장관은 익산식품클러스터 국가산단에 들러 1단계 사업

(2,321천㎡, 70만평)을 점검하고 지난해 발표(’23.3, 제14차 비상경제민생회의)된 

신규 국가산단 15개소 중 하나인 익산 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의 

신속한 추진을 약속하였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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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ㅇ 박 장관은 “익산은 우리나라 유일의 식품산업 생태계를 갖춘 특화산업 

모범도시로 익산이 식품산업으로 새로운 기회를 잡을 수 있도록 준비

할 때라며,

 ㅇ 익산에 정보통신기술(IT), 바이오 테크놀로지(BT), 인공지능(AI) 등 첨단

기술이 결합된 푸드테크 산업을 육성할 수 있도록 신규 국가산단인 

익산식품클러스터 2단계 사업을 중점 추진하고, 올해 예비타당성 조사에 

착수하는 등 사업기간을 1/3 이상 대폭 단축하여 현정부 임기 내 국가

산단으로 지정하겠다”라고 밝혔다. 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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